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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요약

이주와 인권연구소

I. 실태조사의 개요

1)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이주노동자들은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에 유해할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받는 경우
가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기숙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임금에
서 공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지속
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숙소비 공제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을 발표하면서, 최소기준 이하의 시설을 주거용 기숙사로 인정하는 한편 통상 임금의 일정 비
율을 숙소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공제를 최저임금 삭감의 방편으로 
이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정당화시켰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숙사비 공제 관행은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다양
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현장의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국적, 전 업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노동조
건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열악한 주거와 생활환경,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숙식비 공제 실태,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를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
해 밝힌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이 처
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외부에 알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성과 권리의
식을 높인다. 

셋째,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인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조사결과를 이용해 지역별로 릴레이 발표회를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
간해 배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권고 실행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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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실태조사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는 기본 인적사항, 노동조건, 숙식조건이 포함되
었으며,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이 작성되었다. 설문문
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타이, 파키스탄 언어까지 총 16개 언어로 제작되
었다. 설문조사는 실태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전국의 20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직접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지역별 설문조사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항 내용
기본 인적사항 ∙ 국적, 성별, 연령, 체류자격, 국내 거주지역, 국내 거주기간

노동조건

∙ 종사 업종, 현 직장 근무기간
∙ 노동시간
   -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휴일
∙ 임금
   - 평균 월급, 최저시급 수령 여부, 2018년 임금 인상 여부 
∙ 노동조건의 변화 

숙식조건

∙ 숙소 조건
   - 기숙사 거주 여부, 숙소 유형, 숙소 위치, 침실 공유 인원수
   - 화장실, 욕실, 부엌 상태 및 잠금장치 유무
   - 냉난방, 소방, 채광, 환기, 방충시설 유무
   -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기타 숙소 상태
   - 숙소비 납부 여부 및 비용
 ∙ 식사 조건 
   - 식사제공 여부 및 비용
   - 식사에 대한 평가 
 ∙ 숙식비 징수 방법 및 동의서 작성 여부

기타  ∙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

<표 I-1> 설문조사의 구성 

지역 조사참여단체

서울·경기·인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의정부외국인
력지원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
이,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구
인의 정류장

대전·세종·충남·충북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구·경북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성서공단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

<표 I-2> 설문조사 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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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수거된 설문지는 모두 1,461부였으나 그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
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응답자가 귀화자나 E-10 비자 소지자 등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
한 1,215부만을 분석에 포함했다. 

사례조사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숙식비 공제 동의서, 기타 노동조건 및 숙식관련 합의서와 숙소 사진 등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는 실태조사 공동참여 단체의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상담과정에서 수집하기
도 했고, 직접 이주노동자들의 직장과 숙소를 방문해 수집하기도 했다. 

II. 실태조사 결과 

1) 기본 인적사항 

설문응답자 1,215명의 국적은 총 18개였으며, 국적별 분포는 <표 II-1>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남성이 85.7%(1,041명), 여성이 14.2%(173명)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평균 나이는 만 31.4세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인 89.0%가 
20~30대였다. 

체류자격을 비자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으로 전체의 
83.6%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등록 체류자가 8.2%, 특정활동(E-7)이 2.3%, 결혼이민(F-6)이 
1.6% 순이었다. 분석에서는 체류자격을 크게 비전문취업(E-9, H-2), 전문취업(E-7), 장기거주
(F-2, F-4, F-5, F-6), 기타(G-1비자 소지자, 유학생,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등), 미등록 체류
의 5가지로 나누었다. 

체류자격과 성별을 모두 응답한 1,212명의 인적사항은 <표 II-2>와 같다. 

국적 인원수 (명) 비율 (%) 국적 인원수 (명) 비율 (%)
네팔 161 13.3 우즈베키스탄 50 4.1
베트남 151 12.4 태국 43 3.5
필리핀 150 12.3 중국 31 2.6
캄보디아 144 11.9 파키스탄 28 2.3
스리랑카 119 9.8 키르기스스탄 11 0.9
방글라데시 101 8.3 러시아 2 0.2
미얀마 87 7.2 동티모르 1 0.1
몽골 70 5.8 나이지리아 1 0.1
인도네시아 64 5.3 르완다 1 0.1

합계 1215 100.0

<표 II-1. 설문응답자의 국적 (n=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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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이 37.4%(45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울
산·경남 36.0%(437명), 대전·세종·충남·충북 14.7%(178명), 대구·경북 9.3%(113명), 광주·전남·
전북 2.2%(27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 거주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설문응답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이 26.1%(316명)로 가장 많았다. 3년을 기준으로 3
년 미만이 47.3%, 3년 이상이 52.7%로 비슷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모두 응답한 1,211명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표 II-3>과 같
다. 

예상대로 장기거주 비자 소지자들의 평균적인 체류기간이 가장 길어 3년 이상 체류자가 대부
분(88.2%)이었으며,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도 73.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3년 이상 체류자가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5년 이상 체류자도 21.6%로 적지 않았다. 전문 취업비자 소지자와 미등록 체류자

체류자격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비전문취업 916 88.1 105 61.0 1,021 84.2
전문취업 26 2.5 2 1.2 28 2.3
장기거주 12 1.2 22 12.8 34 2.8
기타 20 1.9 10 5.8 30 2.5
미등록체류 66 6.3 33 19.2 99 8.2

합계 1,040 100.0 172 100.0 1,212 100.0

<표 II-2> 설문응답자의 체류자격과 성별 분포 (n=1,212)

체류자격
체류기간

비전문
취업 전문취업 장기거주 기타 미등록

체류 합계

1년 미만
명 127 2 2 9 7 147
% 12.4% 7.1% 5.9% 30.0% 7.1% 12.1%

1년~2년
명 157 4 1 8 12 182
% 15.4% 14.3% 2.9% 26.7% 12.2% 15.0%

2년~3년
명 222 5 1 6 10 244
% 21.7% 17.9% 2.9% 20.0% 10.2% 20.1%

3년~4년
명 147 1 3 1 6 158
% 14.4% 3.6% 8.8% 3.3% 6.1% 13.0%

4년~5년
명 147 2 2 1 13 165
% 14.4% 7.1% 5.9% 3.3% 13.3% 13.6%

5년 이상
명 221 14 25 5 50 315
% 21.6% 50.0% 73.5% 16.7% 51.0% 26.0%

합계
명 1,021 28 34 30 98 1,21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3> 설문응답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n=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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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년 이상 체류자가 각각 50.0%와 51.0%로 절반 이상이었다. 

2) 노동조건

(1) 업종과 근무기간

설문응답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88.0%가 제조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4.5%), 농축
산업(4.3%), 서비스업(1.9%), 어업(0.5%) 순이었다. 이후 분석에서는 농축산업과 어업을 하나
의 업종으로 분류했다. 

업종과 성별을 모두 응답한 1,213명에 대한 업종별 성별 분포는 <표 II-4>와 같다.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4.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근무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
는 것이, 현재의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한 응답자가 29.3%였으며, 5년 이상도 12.1%나 되었
다. 

근무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길었다. 업종과 근무기간을 모두 응답한 1,214명에 
대해 업종별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업종
인원수 (명) 비율 (%)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제조업 943 124 1,067 88.4 11.6 100.0
건설업 53 2 55 96.4 3.6 100.0
농축산업 21 31 52 40.4 59.6 100.0
어업 6 0 6 100.0 0.0 100.0
서비스업 12 11 23 52.2 47.8 100.0
기타 5 5 10 50.0 50.0 100.0

합계 1,040 173 1,213 85.7 14.3 100.0

<표 II-4> 업종별 성별 분포 (n=1,213)

업종
기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년 미만 296 27.7 23 41.8 30 51.7 10 43.5 1 10.0 360 29.7
1~2년 269 25.2 11 20.0 11 19.0 4 17.4 3 30.0 298 24.5

2~3년 173 16.2 8 14.5 12 20.7 4 17.4 3 30.0 200 16.5

3~4년 108 10.1 5 9.1 1 1.7 0 0.0 1 10.0 115 9.5

4~5년 85 8.0 2 3.6 4 6.9 2 8.7 1 10.0 94 7.7

5년 이상 137 12.8 6 10.9 0 0.0 3 13.0 1 10.0 147 12.1

합계 1,068 100.0 55 100.0 58 100.0 23 100.0 10 100.0 1,214 100.0

<표 II-5> 업종별 근무기간 (n=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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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업종은 농축산어업(51.7%)이
며, 서비스업(43.5%)과 건설업(41.8%)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근무기간 3년 이상이 가장 많
은 업종은 제조업(30.9%)이다. 농축산어업 종사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8.6%에 불과하
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2) 노동시간과 휴일

설문조사에서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의 평균,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휴일수를 물었다. 
이를 모두 답한 설문응답자 1,178명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평
균 노동시간은 주 5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52시간, 6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어서 보면 <표 II-6>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1주일 평균 휴일은 1.3일 (n=1,211, 무응답 4명)이었으며, 일주일에 1일을 쉰다
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2일을 쉬는 경우가 37.1%로 뒤를 이었으며, 그 다
음은 한 달에 2일(7.7%), 한 달에 1일(2.7%)이었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1.4% 있었다.

노동시간과 휴일을 모두 응답한 1,178명에 대해 업종별 주 평균 노동시간과 휴일을 계산하면 
<표 II-7>과 같았다. 

기타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 53.9시간으로 가장 짧고, 농축산어업이 
61.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휴일은 농축산어업이 1주일에 0.7일로 가장 짧고, 제조업이 
1.4일로 가장 길었다. 

1주 근무시간 인원수 (명) 비율 (%)
40시간 미만 35 3.0

40시간 108 9.2

40시간 초과 ~ 52시간 이하 359 30.5

52시간 초과 ~ 68시간 이하 585 49.7

68시간 초과 91 7.7

합계 1178 100.0

<표 II-6> 설문응답자의 주당 근무시간 (n=1,178)

업종 노동시간 (시간/주) 휴일 (일/주) 유효 인원수
제조업 53.9 1.4 1,034명
건설업 55.9 1.1 55명
농축산어업 61.2 0.7 57명
서비스업 58.2 1.1 23명
기타 47.2 1.5 9명

전체 평균 54.4 1.3 1,178명

<표 II-7> 업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평균 휴일 (n=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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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설문조사에서 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실수령액(세금, 보험료, 숙식비 등 직장에서 공제되
는 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물었지만, 사람에 따라 실수령액을 적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임금
을 응답한 1,184명의 평균 월급은 2,001,079원이었다. 

평균 노동시간 주 54.4시간을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40시간
은 최저임금, 14.4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을 적용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되, 3개월 미만 근무자 
102명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응답자들은 2,261,928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
로 나왔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제하면 2,039,058원이 나온다. 그런데 월급의 평균이 
2,001,079원이므로, 결국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
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월급, 업종, 성별을 모두 응답한 1,183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평균 임금을 계산한 결과, 업종
별 평균월급은 건설업이 제일 높아 2,167,037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2,015,632원
이었다. 농축산업은 가장 낮은 1,670,088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0만원(299,585원)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서비스업에서 그 차이가 
449,242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건설업 433,077원, 농축산어업 298,417원이었다. 제조
업에서는 차이가 229,539원으로 가장 작았다. (표 II-9)

그런데, 업종별 또는 성별에 따른 월급의 차이는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종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
간이 가장 긴데(61.2시간) 평균 월급은 가장 낮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노동시간
(시간/주)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최저

월급 (원)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산한

실수령액
응답한 

월급 평균

54.4 2,261,928 30,660 101,740 75,770 14,700 2,039,058 2,001,079

<표 II-8> 응답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월급과 실제로 응답한 월급의 차이 (n=1,184) 

업종 평균 월급
(원)

남성 평균 
월급 (원)

여성 평균 
월급 (원)

월급차이
(남성-여성)

유효 인원수 (명)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2,015,632 2,042,143 1,812,604 229,539 1,039 919 120
건설업 2,167,037 2,183,077 1,750,000 433,077 54 52 2
농축산어업 1,670,088 1,832,385 1,533,968 298,417 57 26 31
서비스업 1,843,478 2,058,333 1,609,091 449,242 23 12 11
기타 1,842,000 1,980,000 1,704,000 276,000 10 5 5
전체 평균 2,001,080 2,043,877 1,744,292 299,585 1,183 1,014 169

<표 II-9> 업종별 성별 평균 월급 (n=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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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짧은데(55.9시간) 평균 월급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월급의 차이는 결국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종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업종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노동시간은 동일하게 54.4
시간이 나왔다. 그리고 업종을 나누어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월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0만원을 적
게 받고 있다. 결국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오래 일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0)

(4) 최저임금 수령 여부 및 임금 인상 여부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50.9%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3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2.3%는 모른다고 답했다. (1명 무응답)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여부를 살펴보면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종사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설업 38.2%, 서비스업 30.4%, 농
축산어업 25.9%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농축산어업에서 53.4%로 가
장 높았으며,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응답은 서비스업에서 26.1%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52.8%로 과
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48.6%로 높았다. 

업종과 성별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기타업
종을 제외하고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74.2%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58.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업종 평균 월급
및 노동 시간 남성 여성 차이

(남-여)
유효 인원수 (명)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2,015,632 2,042,143 1,812,604 229,539

1,039 919 120
54.0 54.1 52.0 2.1

건설업
2,167,037 2,183,077 1,750,000 433,077

54 52 2
56.0 55.7 63.5 -7.8

농축산어업
1,670,088 1,832,385 1,533,968 298,417

57 26 31
61.1 60.4 61.6 -1.2

서비스업
1,843,478 2,058,333 1,609,091 449,242

23 12 11
58.2 65.2 50.5 14.7

기타
1,842,000 1,980,000 1,704,000 276,000

10 5 5
47.2 44.9 49.1 -4.2

전체 평균
2,001,080 2,043,877 1,744,292 299,585

1,183 1,014 169
54.4 54.4 54.4 0.0

<표 II-10> 업종별 성별 평균 월급 및 노동시간 (n=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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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2018년의 평균 월급이 2017년의 평균 월급보다 많아졌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1,215명 중 무응답 1명, 2017년에 일하지 않은 사람 79명을 제외한 1,135명의 응답을 살펴보
면, 52.5%(596명)는 많아졌다고 답했고, 36.1%(410명)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11.4%(129명)
는 오히려 적어졌다고 답했다. 결국 절반에 가까운(47.5%) 이주노동자는 2017년에 비해 2018
년의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평균 월급의 인상 여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3.5%가 오른 반면, 농축산업은 
49.1%, 서비스업은 47.6%가 올랐으며, 건설업은 30.0%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의 과반수가 평균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표 II-12)

업종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미만 모름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제조업
511 56 567 322 56 378 108 12 120 941 124 1065

54.3% 45.2% 53.2% 34.2% 45.2% 35.5% 11.5% 9.7% 11.3% 100.0% 100.0% 100.0%

건설업
21 0 21 24 0 24 8 2 10 53 2 55

39.6% 0.0% 38.2% 45.3% 0.0% 43.6% 15.1% 100.0% 18.2% 100.0% 100.0% 100.0%

농축산어업
10 5 15 8 23 31 9 3 12 27 31 58

37.0% 16.1% 25.9% 29.6% 74.2% 53.4% 33.3% 9.7% 20.7% 100.0% 100.0% 100.0%

서비스업
2 5 7 7 3 10 3 3 6 12 11 23

16.7% 45.5% 30.4% 58.3% 27.3% 43.5% 25.0% 27.3% 26.1% 100.0% 100.0% 100.0%

기타
4 2 6 1 2 3 0 1 1 5 5 10

80.0% 40.0% 60.0% 20.0% 40.0% 30.0% 0.0% 20.0% 10.0% 100.0% 100.0% 100.0%

합계
548 68 616 362 84 446 128 21 149 1038 173 1211

52.8% 39.3% 50.9% 34.9% 48.6% 36.8% 12.3% 12.1% 12.3% 100.0% 100.0% 100.0%

<표 II-11> 업종별 성별 최저임금 수령 여부 (n=1,211)

업종 많아졌다 같거나 
비슷하다 적어졌다 합계

제조업
534 349 115 998

53.5% 35.0% 11.5% 100.0%

건설업
15 25 10 50

30.0% 50.0% 20.0% 100.0%

농축산어업
26 24 3 53

49.1% 45.3% 5.7% 100.0%

서비스업
10 9 2 21

47.6% 42.9% 9.5% 100.0%

기타
7 3 0 10

70.0% 30.0% 0.0% 100.0%

<표 II-12> 업종별 임금인상 여부 (n=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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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과 2018년의 노동조건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설문조사에서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을 때, 1,215명 중 
무응답 34명, 2017년에 일하지 않은 79명을 제외한 1,102명이 복수응답을 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45.4%(50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상여금
(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36.3%, 400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숙소비 또는 식
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 응답은 18.1%(200명)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6) 응답자들의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식 답변과 기타 부연 설명 중에서 

합계
592 410 130 1132

52.3% 36.2% 11.5% 100.0%

2018년에 달라진 노동조건 인원수 (명) 비율 (%)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140 12.7
시간당 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7,530원보다는 적다 107 9.7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500 45.4
상여금(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400 36.3
2017년에 내지 않던 숙소비나 식비를 내기 시작했다 200 18.1
2017년에 비해 숙소비나 식비로 내는 금액이 늘어났다 60 5.4
2017년에는 식대를 지급받았지만 2018년에는 아니다 81 7.4
기타 187 17.0

<표 II-13>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달라진 노동조건 (n=1,102, 복수응답) 

○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작년에는 한 번에 10만원씩 보너스 2번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너스 없어요. 우리 기
숙사는 아파트예요. 한 방에 3명 살아요. 작년에는 우리 기숙사비 안 내고 인터넷, 가스비, 
전기요금만 냈어요. 올해부터 기숙사비 한 명 80,000원씩  내요. 인터넷, 가스비, 전기요
금 합치면 1명이 1달에 150,000~180,000원 정도 내요. 원룸이 한 달에 250,000원쯤 하니
까 원룸으로 이사하는 게 낫겠어요. 옛날에는 식비도 안 냈어요. 요즘에는 한 끼 먹으면 
2,000원 내요. 하루에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 6,000원 내요. 식사는 김치, 밥, 
국, 계란 줘요. 고기는 1주에 한 번만 있어요. 시급은 올랐지만 많이 빼서 결국 월급은 똑
같아요.” (태국 제조업 여성)

“지금까지는 기숙사비 없었는데 앞으로 인터넷, 가스비 포함해서 기숙사비로 월15만원을 
내야 한다. 시급이 올라가도 결국 쓰는 돈은 더 많은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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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올랐지만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비와 식비를 올렸다. 원래 한 달에 
50,000원만 냈는데 지금 한 달에 200,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월급이 올랐지만 작년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수원033 태국)

“올해 시급은 8,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여금은 30만원이던 것이 10만원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하루 4,000원의 식대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식사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제조
업 남성)

“2017년에는 야간일이 많이 있었는데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야간일이 없어요. 
2018년부터 월급에서 기숙사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2018년 월급이 줄었습니다.” (캄보디
아 제조업 남성)

“빨간 날에 일을 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그 날 일당을 월급에서 공제한다. 2018년 전에
는 공휴일에 쉬어도 기본급을 지급했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월급이 똑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이 오
르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작년에 비해 일이 별로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식비와 수도세, 전기세, 가스
비 등을 내야 한다. 월급은 비슷한데 생활비를 더 많이 내게 되었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 월급 계산이 맞지 않는다

“월급 계산이 안 맞아요. 쉬는 시간이 짧아요(20~30분). 티타임 없고 일 할 때 필요한 장
비를 잘 안 챙겨줘요. 한 번 일하다가 사고 난 적 있었는데 병원비 안 내주고 오히려 월급
에서 뺐어요. 사장님 거짓말쟁이. 야간, 주간 하는데 월급이 똑같아요. 집세, 식사, 전기세, 
물세 제가 다 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사장님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일한만큼 월급 받는 걸로 만족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올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 회사
에서는 3월부터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월과 4월에도 주지 않았다. 야간
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필리핀 제조업 남성)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데, 그 시간을 연장근무로 쳐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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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시간 일하지만 2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넣지 않고 하루 8시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여성)

“휴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일하지만 노동부 기준
에 맞는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 (스리랑카 어업 남성)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되어 있는데, 하루에 9시간 반, 10시간 근무했다. 점심시간도 
35-45분밖에 없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여성)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인데 근무카드는 10시간만 찍는다.” (네팔 제조업 남성)

“12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 30분밖에 안 주고, 월급은 1시간치가 모자라요. 월급 계산이 
안 맞고 매월 월급이 안 맞아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연차 휴가(15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는다.” (스리랑카 제조업 남
성)

“사장님이 우리의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았어요. 잔업수당 잘 안주고 특근수당도 안 줘요. 
노동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많은데 공단에 내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다.” (방글라데
시 제조업 남성)

○ 법을 지키지 않는데 감독도 하지 않는다

“원래 한국 노동법이 좋은데 회사 고용주들이 법대로 안 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벌을 주면 좋겠어요. 사업주가 여러 번 노동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태국 제조업 남성)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국 제조업 남성)

“가끔씩 공공 기관에서 와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
데 아직 온 적이 없다.” (네팔 농축산업 여성)

○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지 잘 모르겠다. 임금명세서를 안 받는다. 매달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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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면 좋겠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숙소비나 식비를 아직은 공제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불된 내용이나 공제된 내용을 모른다.” (태국 제조업 여성)

“임금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공제하는지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물어 보
았더니 큰소리를 질렀다.” (태국 제조업 남성)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안주고 공제내용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매월마다 공제금
이 다르고 급여 지급액도 맞지 않는다.” (태국 제조업 남성)

“우리 공장은 계약서의 근무시간 시작 시간 전에 일을 시작한다. 또 야근시간을 잘못 계산
한다. 월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몽골 제조업 남성)

“월급 안 맞을 때, 불평하면 화를 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한 달에 약 총 45만원을 공제한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비용도 많아지는 
것이 의문이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라고 한다

“기계보다 빨리 일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라 할 때 마음이 아프다.” (네팔 제
조업 남성)

“저는 고기의 각을 뜨고 뼈를 바르는 일을 합니다. 하루 8시간으로는 모자란데 사장님은 
야간 안 시켜요. 야간 안하고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내려고 더욱 더 빨리빨리 일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일 자체가 힘든데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저도 병원에 왔
다 갔다 하기 싫은데 몸이 아파서 다니고 있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은 줄었고 일하는 양은 더 많아졌다. 쉬는 시간에 관리자가 
못 쉬게 하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한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사장님 말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2017년보다 생산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2017년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하는 데 부담이 큽니다. 잔업이 줄었는데 일
을 빨리,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팔 제조업 남성)

“월급이 올랐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시켜서 힘들다.” (네팔 제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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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식조건

(1) 숙소의 유형

설문응답자의 85.5%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숙사 비율
은 농축산어업에서 94.8%로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52.2%로 낮은 편
이었다. 

기숙사의 유형을 주거용 독립건물, 작업장 부속 건물, 임시 가건물로 나누어 물은 결과는 <표 
II-14>와 같다. 

기숙사의 유형은 작업장에 부속된 숙박용 공간이 38.3%,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이 17.1%였다. 다시 말해 장기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임시 주거용 공간이 55.4%로 
주거용으로 지어진 독립된 건물(43.9%)보다 더 많았다. 

특히 농축산업에서 주거용으로 지어진 독립된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34.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고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의 비율이 3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임시가건물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로 답
한 응답자가 3명이었는데 모두 농축산업 종사자였다.

한편, 기숙사가 회사나 공장 안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9%였다. 

업종
주거용 

독립건물
작업장

부속 숙박 공간

임시가건물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제조업 400 43.5 371 40.3 146 15.9 3 0.3 920 100.0
건설업 21 51.2 8 19.5 11 26.8 1 2.4 41 100.0
농축산업 17 34.7 13 26.5 18 36.7 1 2.0 49 100.0
어업 5 83.3 　0 0.0 1 16.7 　0 0.0 6 100.0 
서비스업·기타 10 58.8 4　 23.5 1 5.9 2 11.8 17 100.0

합계 453 43.9 396 38.3 174 17.1 7 0.7 1033 100.0

<표 II-14> 업종별 기숙사 유형 (n=1,033)

“잔업은 줄었는데 기본 노동시간에 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졌다.”(파키스탄 제조업 남성)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때립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작업시간은 줄어들고 작업량은 늘어났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연장시간은 줄이면서 작업량은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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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소의 조건 및 상태

기숙사의 침실을 함께 쓰는 사람의 수는 평균 2.4명이었으며, 하나의 침실에 2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명 이상이 한 방에 거주한다고 답한 비율도 14.7%에 
달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1,039명 중 1,018명이 숙소의 상태에 대해 응답했다. 42.6%는 에어컨이 
없다, 39.0%는 화장실이 실내에 없다, 34.9%는 소화기 등 화재대비 시설이 없다, 34.1%는 
욕실이 실내에 없다, 23.1%는 방충망이 없다, 19.9%는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 13.7%는 조
리시설이 없다고 답했다. 소음, 분진, 냄새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은 37.9%
였으며, 침실이 비좁다 33.9%, 화장실이 부족하다 33.5%, 시설이 고장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
는다 29.0%, 고용주나 관리자가 드나들어 불편하다 20.7%,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다 
20.0%는 등의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그림 1)

숙소의 유형별로 숙소의 조건을 살펴보면, 임시가건물이 가장 열악하고, 그 다음이 작업장 부
속 공간, 주거용 독립 건물 순이었다. (그림2, 표 II-15)

<그림 1> 숙소의 상태 (단위: %) (n=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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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독립 
건물

작업장 
부속공간 임시가건물 합계

실내화장실이 없다 21.9 44.0 70.6 39.0 
수세식변기가 없다 8.0 14.8 20.3 12.7 
실내욕실이 없다 18.5 37.7 65.5 34.1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3.3 4.8 9.0 4.9 
조리시설이 없다 8.9 15.8 20.9 13.7 
사용가능한 세탁기가 없다 6.0 3.6 8.5 5.4 
침실의 잠금장치가 없다 16.1 22.1 23.7 19.9 
사용가능한 에어컨이 없다 42.9 43.0 41.8 42.6 
난방용 보일러가 없다 8.9 10.9 28.2 4.3 
화재대비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이 없다 36.8 23.7 54.8 34.9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문이 없다 6.5 9.7 15.3 9.1 
방충망이 없다 14.1 23.4 45.8 23.1 
소음,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 31.7 42.7 43.5 37.9 
비좁다 34.2 32.6 35.6 33.9 
화장실이 부족하다 29.0 32.3 47.5 33.5 

<표 II-15> 숙소유형별 숙소의 상태 (n=1,018)

<그림 4> 숙소유형별 숙소의 상태 (n=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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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소비 지불 여부 및 금액

기숙사에 살면서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나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숙소비로 지불하는 
비율은 38.4%였으며, 7.0%는 공과금만 낸다고 답했다. (표 II-16) 그런데 숙소 조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에서 숙소비를 낸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4.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높았
다.

숙소비를 낸다고 답하고 액수를 표기한 사람 379명의 숙소비 평균은 137,997원이었다. 그런
데 농축산업 종사자의 숙소비 평균은 203,200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았다. (표 
II-17)

(4) 근무 중 식사의 비용

회사에서 근무 중 한 끼 이상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식대를 지급받는 비율은 82.5%였
다. 식사를 제공받는 대신 식비를 내야한다고 한 비율은 9.1%로 비교적 낮았다. 식사를 제공
받지도 않고, 식대를 지급받지도 않는다고 한 비율은 8.4%였다. 식비를 내는 사람의 식비의 
중간값은 100,000원, 평균은 110,901원이었다. 그런데 농축산업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거

고용주나 관리자 드나들어  불편하다 18.3 22.9 21.5 20.7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다 19.9 18.1 24.3 20.0 
고장 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27.0 29.8 32.2 29.0 
응답자 (명) 448 393 177 1,018

숙소비 지불 여부　
합계

명 %
일정 액수 혹은 일정 비율의 숙소비 낸다 398 38.4 
공과금만 낸다(숙소비 금액에 금액을 표기) 165 15.9 
숙소비를 내지 않는다 469 45.3 
기타 4 0.4 
합계 1,036 100

<표 II-16> 숙소비를 내는지 여부 (n=1,036)

 중간값 평균
전체 105,000 137,997 
제조업 100,000 134,339 
건설업 120,000 110,000 
농축산업 134,000 203,200 
서비스업·기타 130,000 197,143 

<표 II-17> 숙소비 액수 (n=379,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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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대를 지급받는 비율이 46.2%로 제조업 84.4%에 비해 매우 낮았다. 반면, 농축산업에서 
노동자가 근무 중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비율은 42.3%로 제조업 6.8%에 비해 매우 
높았다.
 
(5) 근무 중 식사에 대한 평가

근무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에 대한 평가는 <표 II-18>과 같다. 

“식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식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50.9%로 낮지만 식비를 내는 경
우는 17.0%로 낮아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식사에 대한 불만 또한 식비를 내는 경우
가 높게 나타났다. 

회사 제공 식사에 대한 불만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22.7%, “음식의 질이 좋지 않
다” 18.5%, “식사 시간이 부족하다” 7.8%,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 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식사에 대한 불만으로 “돼지고기가 나와서 계란, 김으로 바꿔 주면 좋겠다.”, “돼지고기
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서 계란프라이라도 주면 좋겠다.”, “깨끗하지 않다.”. “때
에 따라 다르다.”, “종종 늦게 식사를 한다.”, “살기 위해 먹는다.”, “매운 음식이 많아서 위가 
아프다.”, “회사에서 빵을 준다.”, “야채가 너무 많다.”, “늦게 가면 밥이 없다.”, “지난 8년 
동안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줄곧 3,500원이었다.” 등이 있었다. 

(6) 응답자들의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식 답변과 기타 부연 설명 중에서 

　
식비를 내지 않는 

경우
식비를 내는 경우 합계

명 % 명 % 명 %
식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84 50.9 27 17.0 511 46.0 
식사 시간이 부족하다 66 6.9 21 13.2 87 7.8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 43 4.5 12 7.5 55 5.0 
음식의 질이 좋지 않다 162 17.0 43 27.0 205 18.5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196 20.6 56 35.2 252 22.7 
합계 951 100.0 159 100.0 1110 100.0 

<표 II-18> 근무 중 하게 되는 식사에 대하여 (n=1,110, 중복응답)

○ 숙소와 식사

“회사가 식용유, 쌀, 소금, 양념만 줘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다른 것 줘야 하
는데 맨날 김치 먹어요. 생선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방 너무너무 좁아요.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다른 방에서 말하면 다 들려요. 잠을 제대로 못자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자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 등산해야 해요. 화장실 너무 멀어요. 샤워
도 산에서 해야 해요.”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밖에 나갈 때 택시 타고 오고 택시 타고 기숙사에 가요. 버스 없어요. 돈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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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 종교 때문에 혼자 기숙사에서 밥 해 먹어야 해요. 식당에서 
돼지고기 자주 나와요. 그냥 김치하고 밥 같이 먹어요. 화장실 너무너무 멀어요. 화장실이 
산 위에 있어요. 한 방에 3명 살아요. 옆에 소리도 다 들려요. 방음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요. 컨테이너 숙소예요. 한국 좋아요. 한국 이뻐요. 한국사람들 좋아요. (방글라데시 제조
업 남성)

○ 숙소

“기숙사를 같이 쓰는 사람이 많은데 샤워실이 1개 있다. 샤워실에서 온수를 쓰려면 물을 
받아서 달군 쇠를 넣고 데워야 한다. 앞 사람이 씻고 다음 사람이 씻으려면 물이 차가워진
다. 다시 물을 데워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은 차례를 기다려
서 물 데우고 씻고 하느라 잠을 늦게 자게 된다. 화장실도 안 좋다.” (컨테이너, 침실인원 
3명 미얀마 제조업 남성)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시간에 에어컨을 켜주지 않습니다. 
숙소에 제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손님에
게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기숙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터에서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에서 화장실도 멀
리 떨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자고 힘
듭니다. 어디 갈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정류장이 너무 멀고 차도 잘 안 와서 불
편합니다. 사장님은 기숙사에 친구들 못 놀러오게 합니다. 사장님이 나쁜 말을 많이 합니
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기숙사와 작업장이 같은 장소에 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근 없고, 잔업도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회사의 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면 전화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
다.” (인천034 미얀마)

“시내의 공사장에서 일하면 숙소는 원룸으로 되어 있지만 외진 곳에서 공사할 때는 조립
식 숙소에서 생활한다.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온다. 더럽
고 사람이 사는 숙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중국 건설업 남성)

“여관을 임대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11월
부터 가스 설치 후 온수가 나온다.” (중국 건설업 남성)

“주야간 다같이 일 안 할 때 기숙사 너무 비좁아요. 한 방에 3명 자요. 너무 좁아요. 주간, 
야근할 때 괜찮아요.” (4명 주간, 5명 야간, 스리랑카 건설업 남성)

“샤워실과 화장실이 방하고 가깝거나 방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네
팔 제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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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미얀마 사람 5명, 한국 사람 3명 있는데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만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차례 기다려서 샤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기숙사가 작업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방 쓰
는 사람하고 주야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서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
얀마 건설업 남성)

“숙소가 너무 시끄럽고 화학물질 냄새가 많이 난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회
사내 숙소, 몽골 제조업 남성) 

“비가 내리면 우리 방 물 많이 있어요.” (태국 제조업 남성)

“부엌이 없으니까 주말에 음식을 해먹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창문이 있지만 바람보다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방충망이 있어도 벌레가 들어와요.” (네
팔 제조업 남성)

○ 식사 

“식사가 너무 안 좋아요. 매일 김치, 야채만 주니 일할 힘도 없어요.” (중국 건설업 남성)

“식사 때 돼지고기가 나오면 우리처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란프라이라도 준비해서 
주면 좋겠다.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하는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힘내서 일할 수 있
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식사의 양이 적어서 과자를 사 먹어야 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야근할 때, 밤 9시~10시까지 일하는데 저녁을 제공하지 않아 배가 고픕니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남성)

“점심 시간 1시간은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고 치우고 오면 끝나서 쉴 수 없습니다.” (캄보
디아 여성 농축산업)

“주야간 일을 할 때 낮에만 식사를 주고 밤에는 주지 않는다. 2번 토요일에는 식사 주고 
2번 토요일에는 일을 해도 식사를 주지 않는다.” (네팔 제조업 남성)

“반찬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쌀밥만 먹어요.”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공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공장식당 밖에 없어요. 주말에 밥을 주다가 3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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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식비 지불 방식

숙소비나 식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에 응답한 1,209명 중에서 회사에서 “숙소비나 식
비를 별도로 내지않는다”는 응답자가 771명(63.8%), “숙소비나 식비를 낸다”고 한 응답자는 
421명(34.8%), “기타” 17명(1.4%)이었다. 기타에는 “숙소비 중 일부만 노동자가 부담한다”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월급 전체를 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숙사비를 빼고 월급을 
준다”,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모른다” “근무시간으로 숙식비를 뺀다” “공제한다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아직 공제를 안 하고 있다” 등이 있었다.
숙소비나 식비를 낸다고 한 421명 중 숙식비 지불 방식은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숙소비나 
식비를 내라고 한다” 44명(10.5%), “임금에서 숙소비나 식비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377명(89.5%)로 숙소비나 식비를 받는 경우 임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II-19)

고용노동부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징수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377명에게 서면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임금에서 숙식비를 먼저 공제하고 있다” 157명(41.6%) 였으며, 숙식비 공
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서명했다“ 는 응답도 15.9%(60명)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구두로 협상했다”,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 “한
국어로 적혀 있어서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서명했다” 등이 있었다.

III. 마치면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주노동자는 50.9%에 불과했고, 2018년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47.5%의 이주노동자는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
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여금이 없어지고 숙소비나 식비 등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 휴일에 맞추어 계산해 본 
평균 월급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야간과 휴일 가산수당을 무시하고 4대 보험료를 
모두 공제했다고 가정해도 그러했다. 
2017년에 내지 않던 숙소비나 식비를 내기 시작했거나 그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4명 중 1명이어서 숙식비를 이용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농축산업에서 전 업종으
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 또한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1인당 약 138천원을 내는 숙

임금 지급 후 숙식비 냄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합계
44 377 421

10.5% 89.5% 100.0

<표 II-19> 숙소비나 식비를 내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 여부 (n=421)

터 안 주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주방이 없어서 밥도 못 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공장 
식당에서 밥 먹고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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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수년씩 장기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장 내 숙박공간이나 임시가건물이 55.4%에 달
했다. 구체적인 숙소 상태의 열악함도 다른 실태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짧은 설문지에 담아내기 어려웠던 질문을 대신하고자 설문지 맨 마지막 문항에 한국에서 일하
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만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했었다. 많은 이
주노동자들이 설문지 한 가득 빽빽하게 가슴에 담아두었을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 말들을 모
두 번역하느라 설문 분석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졌을 지경이었다. 그 중 한 이주노동자의 말
을 옮기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훼손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절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를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대하면 안 됩
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맞는 것을 맞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한국인 사장님
들을 설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